
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

〮 〮

성북구 경제활동인구의 반기별 추이를 살펴보면, 성북구의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모두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

다. 취업자 수는 2023년 하반기에 최고(21만 9천명)를 기록했고,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24년 하반기에는 21만 2천명으로 내려갔다. 실업자 수

는 7~8천명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고, 비경제활동인구는 2023년 상반기에 17만 3천명으로 가장 높고, 그 이후 약간 감소하여

16만 6천명 ~ 16만 9천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. 



경제활동참가율을 성북구와 서울시를 비교해 보았을 때, 성북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서울 평균보다 7.2% 낮았다. 이는 성북구에서 경제활동

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, 즉 학생, 가사, 고령층 등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. 또한, 성북구의 고용률은 서울시 평균

보다 약 7.6% 낮고, 실업률은 서울시 평균보다 1%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다는 건 성북구민의 노동시장 참

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,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원활하게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. 



성북구민 남자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,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격차가 상당히 큰 점이 특징이다. 남성의 경제활동

참가율이 여성에 비해 14.8% 높아,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이며, 실제 취업률도 높음을 알 수 있다. 반면, 실업률은 남성이

2.6%, 여성은 3.9%로 여성 쪽이 다소 높은 편이다.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, 경력 단절, 

육아 및 가사 부담 등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.




